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부산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동화시간 

개 요
목    표

-부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긍
심과 애향심을 함양한다.
-『우리 친구 아이가』 창작동화를 통해 소막마을의 역사를 깊이 다루도록한다. 
일제 강점기시대 역사, 한국 전쟁 역사, 근대화과정의 사회상 등 부산 마을의 
시대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대상  초등 3~6 학년, 10명

수 강
정 보

교육기간  2025년 9 월  18 일 ~ 10월  30일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16시 00 분 ~17시 30 분 
이수기간  총 3 회,  총 6시간

준 비
사 항 

 빔 프로젝터, 건식재료 (연필, 지우개, 색연필, 싸인펜, 크레용),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

차시 일자
(요일) 세부 교육내용

1
(이영아
작가)

9/18
(목)

그림책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피란수도 부산의 첫 문화재로 등록된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역사성과 가치를 알아본다.
글쓰기와 그림 등 창의적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표현해본다.

2
(이영아
작가)

9/25
(목)

그림책 『깡깡깡』
우리나라 근대조선산업의 발상지인 부산 영도구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의 역사와 근대 조선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노동의 가치와 깡깡이 아지매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글쓰기와 그림 등 창의적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표현해본다.

3
(이영아
작가)

10/2
(목)

그림책 『아주아주 커다란 선물상자』
바다와 강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와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역민의 생활을 
알아본다.
비옥한 땅을 이루는 삼각주의 형성과정과 한국최고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을 지키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나눈다.
글쓰기와 그림 등 창의적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표현해본다.

4
(현정란
작가)

10/16

(목)

 도입부: 부산 관련 그림책을 읽어준다
정희선의 『막두』:자갈치 시장 아줌마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 아이가』를 통해,
소막마을의 이름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의 소를 강제 수출하기 위해 소를 수용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4컷의 그림 그리기와 짧은 글쓰기를 한다.

5
(현정란
작가)

10/23

(목)

도입부: 김민정의 『망치질하는 어머니들 깡강이 마을 역사 여행』: 영도 조선소 
정박한 배 밑창의 녹을 제거하는 이야기
『우린 친구 아이가』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수용소로 사용했던 소막사에 대해 알 수 있다.
피난민들의 삶을 알아보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에 맞는 짧은 글을 쓴다.

6
(현정란
작가)

10.30

(목)

도입부: 『나는 아! 너는 오!』그림책을 읽으며 함께 놀이를 한다.
 『우린 친구 아이가』를 통해,  60~70년대 어린이들의 놀이를 알아보고 직접 
놀이를 해 본다. 제일 재미있는 놀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짧은 글을 쓴다.


